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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Ⅰ차 연구에서는 산경표에서 제시하는 충남의 주요 산줄기인 금남ㆍ금북정맥에 대한 관리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연ㆍ생태적 가치 및 역사ㆍ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충남 정맥의 

중요산림을 선별하고 개별산림의 특성을 고려한 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차 연구에서는 금남정맥ㆍ금북정맥뿐 아니라 신(新)산경표에서 제시하는 충남의 주요 

산줄기인 호서정맥·금남기맥ㆍ금북기맥을 포함하여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복원·

관리방안 및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서부구릉지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충남의 주요 산줄기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해 Ⅰ차 

연구에서 설정한 관리범위를 재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Ⅰ차 연구에서 누락 된 충남의 또 다

른 주요 산줄기를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즉, 국가의 

산줄기체계와 충남의 산림체계간 구조적·생태적 위계를 설정하였으며, 확대 설정된 관리범

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구역별 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한, Ⅰ차 연구에서 제시한 복원 및 활용방안을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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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충남의 주요 산줄기는 Ⅰ차 연구에서 고려한 금남정맥ㆍ금남정맥 

체계뿐 아니라 신(新)산경표에서 제시하는 호서정맥도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산경도 또는 

신산경도에서 제시하는 주요 산줄기의 근거 및 위계를 고려하지 않고 호서정맥 및 금남정맥

ㆍ금북정맥(신산경표 : 금남기맥·금북기맥) 모두를 주요 산줄기 개념(충남 산림의 제1위계)

으로 포함하였으며, 충남의 산림체계인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충남 산림의 제2위계)과 지역

산줄기연결망(충남 산림의 제3위계)을 반영한 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산림의 위계를 기준으로 관리구역(핵심보전구역, 완충보전구역, 전이보전구역) 및 관

리방향(절대보전, 생태적이용, 저밀도이용)을 제시하였다. 

  충남의 주요 산줄기에 대한 복원·관리방안으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원방안을 제시하

고, 충남의 실제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복원 우선순위 및 훼손 유형별 일부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하였다. 

  산줄기 활용에 대해서는 Ⅰ차 연구에서 자연·생태적 가치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준

으로 중요 산림별 활용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Ⅱ차 연구에서는 개별 중요산림의 관리

구역 및 산림기능 등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줄기 전체

를 고려한 종주길 조성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해보았다.   

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국가 차원에서의 산줄기체계와 지역 차원에서의 산림체계 간 위계를 함께 고려하여 국가

와 지역의 산림 보전·관리 정책 방향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충남지역에

서 정착되기 시작한 산림체계를 국가의 정맥 보전·관리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의 

정책 실행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주요 산줄기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노력한 다양한 기초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써 시간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 행

정의 긍정적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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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차 연구에서는 산경표에서 제시하는 충남의 주요 산줄기인 금남ㆍ금북정맥에 대한 관리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연ㆍ생태적 가치 및 역사ㆍ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충남 정맥의 

중요산림을 선별하고 개별산림의 특성을 고려한 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차 연구에서는 금남정맥ㆍ금북정맥뿐 아니라 신(新)산경표에서 제시하는 충남의 주요 

산줄기인 호서정맥·금남기맥ㆍ금북기맥을 포함하여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복원·

관리방안 및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산줄기 활용에 대해서도 Ⅰ차 연구에서 자연·생태적 가치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중요 산림별 활용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Ⅱ차 연구에서는 개별 중요산림의 관

리구역 및 산림기능 등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산줄기 전체를 고려한 활용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줄기 관리범위 재설정

   ￭ 충남의 주요 산줄기를 포함한 관리범위 재설정

- 국가 차원에서의 주요 산줄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리범위 재설정

   ￭ 국가의 산줄기체계와 지역의 산림체계 간 위계 설정

     - 구조적·생태적 위계를 기준으로 국가의 산줄기체계와 지역의 산림체계 간 위

계를 설정하고 위계별 관리방향 제시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줄기 복원 전략 제시

   ￭ 구조적·생태적 연결체인 산줄기 개념을 고려한 복원

     - 도로 등에 의한 선적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 우선순위 선정 및 복원 전략 제시

   ￭ 충남의 훼손유형을 고려한 복원 

     - 축사, 벌채 등에 의한 점적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 전략 제시

  3. 개별산림 및 산줄기 활용방안 마련

   ￭ 개별산림 활용방안 

     - 개별산림의 구조적·생태적 특성 및 산림기능을 고려한 활용방안 제시

   ￭ 산줄기 활용방안 

- 공평한 녹색복지 개념을 반영한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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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줄기 관리범위 재설정

 1절 Ⅰ차 연구에서의 관리범위 및 개념적 한계

  1. Ⅰ차 연구에서의 관리범위 내용

  금남ㆍ금북정맥을 중심으로 관리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변 산림과 정맥과의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금남ㆍ금북정맥의 관리범위는 충남의 상세생태·자연

도I등급1) 산림들 중 정맥과 공간적으로 연계된 산림을 포함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연생태ㆍ인문사회 측면 모두에서 골격 역할을 하는 정맥이 실제적으로는 연결된 공간으로 

인지하여야 함을 반영하여 세종시를 포함하였다.  

  금남ㆍ금북정맥 관리범위의 경계를 설정한 결과, 상세생태·자연도Ⅰ등급 산림을 포함하

여 총 9만ha의 면적이 관리범위로 설정되었다. 이 면적은 세종시 포함 충남 전체 면적(약

86.6만ha)의 10.4% 정도에 해당한다. 

출처 : 충남연구원(2018) 서부구릉지형 정맥 특성화 관리방안(Ⅰ),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1. 지적기반 정맥관리범위 경계 설정도

1)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
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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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Ⅰ차 연구 관리범위의 개념적 한계

가. 충남의 주요 산줄기를 금남ㆍ금북정맥으로 한정

  충남은 2007년부터 구체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많은 계획에서 산경표(山經表)에 의한 금북

정맥(경기 안성시 칠장산~충남 태안군 지령산)과 금남정맥(충남 부여군 부소산~전북 완주시 

연석산)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국가의 산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서는 신(新)산경표에 의한 산줄기체계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신(新)산경표에는 충남의 주요 

산줄기가 금남정맥ㆍ금북정맥뿐 아니라 호서정맥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의 산경표 또는 신(新)산경표 산줄기 구분체계는 지역 차원에서 큰 의

미 없이 동일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남정맥ㆍ금북정맥과 함께 호서정맥

도 포함할 수 있도록 Ⅱ차 연구에서는 관리범위를 수정·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선적 개념의 국가 산줄기와 면적 개념의 지역 산림 간의 개념 혼재

  정맥·기맥 등의 산줄기는 사실상 선적 개념에 해당한다. 산림관리를 위해 마루금으로부

터 일정거리를 포함하여 면적 공간으로 지도상 표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공간이 지역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산줄기 보전·관리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관리범위(충남광역산림생

태축)를 설정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Ⅰ차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선적 개념인 산줄기와 지역 차원의 면적 개념인 충남광역산림생태축이 동일하다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가 보전·관리해야 할 산줄기와 지역에서 보전·관리해야 할 산림체계

를 위한 정책 실현에 향후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Ⅱ차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 

산줄기의 선적 개념과 지역 차원 산림의 면적 개념을 구분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위계를 설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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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줄기 관리범위 재설정

  1. 국가 산줄기체계 및 충남 산림체계 간 위계 설정

가. 제1위계 : 정맥ㆍ기맥

  충남은 2007년부터 구체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많은 계획에서 산경표(山經表)에 의한 금북

정맥(경기 안성시 칠장산~충남 태안군 지령산)과 금남정맥(충남 부여군 부소산~전북 완주시 

연석산)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국가의 산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서는 신(新)산경표에 의한 산줄기체계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신산경표에 의한 충남의 주요 산줄기는 호서정맥, 금강정맥, 금북기맥, 금남기맥이 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구분한 정맥 및 기맥의 중요도를 지역 차원에서 별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

가 없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위계로 통칭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4개 정맥 및 기맥을 충남 산지의 

제1위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금강정맥의 경우 충남의 다른 산줄기와의 연계성이 약하고, 전

북지역 산림관리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나. 제2위계 :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2)

  충남은 2007년 금남ㆍ금북정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광역산줄기연결망을 설

정한 바 있으며(충청남도, 2007)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시ㆍ군 기본계획 및 환경계획에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의 관리범위 설정원칙 및 기준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원

칙과 기준을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은 산경표에 따른 금남ㆍ금북정맥

을 포함할 뿐 아니라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 개념의 신산경표에 따른 호서정맥도 포함하고 

있어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 자체를 제2위계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3위계 : 충남지역산줄기연결망3)(상세생태·자연도ⅠㆍⅡ등급 산림)

  2016년에는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에 대한 구조적ㆍ생태적 보완 및 확장을 위해 충남의 상

세생태·자연도Ⅰ등급 및 Ⅱ등급 산림을 대상으로 15개 시ㆍ군 지역산줄기연결망을 제시한 

바 있다(사공정희와 정옥식, 2016) 지역산줄기연결망은 충남의 광역산줄기연결망과 각 시・
군의 주요산림들4) 간 위계를 기준으로 세부 산줄기연결망을 설정한 것이다. 

2) 충남에서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으로 명명하였으나 주요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
구에서는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으로 표기하고자 함. 

3) 충남에서는 충남지역산림생태축으로 명명하였으나 주요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충남광역산림생태축의 
확장을 위해 설정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산줄기연결망으로 표기하고자 함. 

4) 충남에는 상세생태·자연도가치평가를 통해 충남 전체에서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모든 산림들을 선정하고 있다.. 
상세생태·자연도Ⅰ등급 산림은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경관생태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가장 우수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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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줄기연결망의 중요 요소는 상세생태·자연도Ⅰ등급 산림이며, 이들을 연결시키는 

상세생태·자연도Ⅱ등급 산림을 포함하고 있다. 

라. 제4위계 : 산줄기연결망보호구역(산줄기로부터 일정거리 내 산림)

  산줄기연결망이 구조적ㆍ생태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줄기연결망 전체를 둘러싸는 완

충공간이 필요하므로 산줄기연결망과 면해있는 모든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

인 측면에서 볼 때, 산줄기연결망 외곽으로부터 일정거리(500m)5) 이내의 산림으로 한정하여 

제4위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충남산줄기연결망보호구역의 토지피복현황을 살펴보면, 시가화건조지역 이외 산림

지역과 농업지역 등 자연지역이 전체의 93.2%로 나타나 보호구역의 생태적 훼손은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줄기연결망의 지속을 위해

서는 산줄기연결망과 함께 그 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방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 충남산줄기연결망의 구조적ㆍ생태적 위계도

평가된 산림이므로 이들을 충남의 주요산림으로 정의하였음. 
5) 500m 수치는 국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완충)거리들(300m, 500m, 1,000m)을 참고하여 중간정도의 

수치를 선택한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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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충남의 주요 산줄기(제1위계) 분포도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

그림 4.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제2위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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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산줄기연결망

그림 5. 충남지역산줄기연결망(제3위계) 분포도

충남산줄기연결망
보호구역 토지피복현황

충남산줄기연결망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그림 6. 충남산줄기보호구역(제4위계) 토지피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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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계에 따른 보전·관리방향 제시

그림 7. 위계에 따른 관리체계 개념도

 

가. 핵심보전산림 : 정맥ㆍ기맥 및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_절대보전

  제1위계인 정맥ㆍ기맥 보호를 위해 설정된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은 충남 자연생태의 골격

과 같은 요소이므로 실재하는 구조적 측면에서 최상위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충남광역산

줄기연결망은 충남 차원에서 제1순위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핵심보전산림으로 설정하고, 절

대보전을 관리방향으로 설정한다. 

나. 완충보전산림 : 충남지역산줄기연결망_생태적 이용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의 구조적ㆍ생태적 확장에 해당하는 지역산줄기연결망은 시ㆍ군 차

원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충남 전체에서도 핵심보전산림을 보호하는 완충보전산림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산줄기연결망을 형성하는 상세생태

ㆍ자연도Ⅰ등급 산림과 상세생태ㆍ자연도Ⅱ등급 산림 중 상세생태ㆍ자연도Ⅱ등급 산림을 최

대한 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산줄기연결망의 경우 시ㆍ군

차원에서는 상세생태ㆍ자연도I등급의 경우 절대보전을 관리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충남 광역 차원에서는 지역산줄기연결망 전체에 대해 생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즉, 상세생태ㆍ자연도I등급의 경우 사업시행 시 충남도(생태적 이용)와 시

ㆍ군(절대보전)은 동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심의 등)를 

통해 관리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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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이보전산림 : 충남지역산줄기연결망보호구역_저밀도개발

  산줄기연결망보호구역은 충남산줄기연결망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피부와 같은 요소로서 

외부로부터의 악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전이보전산림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줄기연결망 외곽

으로부터 500m이내 모든 산지에서는 저밀도개발을 관리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역산줄기연결

망 보호기능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산줄기연결망보호구역 내에 분포하는 산지 이 

외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저밀도개발유도 관리방향이 필요하다.

개념적 체계 구조적ㆍ생태적 체계 관리체계 및 관리방향

제1위계 계류역 중심 산맥 마루금 연결선

핵심보전산림 절대보전
제2위계

광역산줄기연결망

(지역 랜드마크 연결)

산맥 마루금으로부터 3차 계류유역 산림

+ 칠갑산 및 보령호 권력

제3위계 지역산줄기연결망
상세생태ㆍ자연도Ⅰ등급 전체

완충보전산림 생태적이용
상세생태ㆍ자연도Ⅱ등급 일부

제4위계
산줄기연결망보호구역

(생태징검다리 연결

산줄기연결망으로부터

일정거리(500m) 이내 산지
전이보전산림 저밀도개발

주1) 두가지이상의위계에해당하는산림의경우더높은위계의관리체계적용
완충보전산림중상세생태ㆍ자연도Ⅰ등급산지는절대보전을우선으로함

표 1. 국가 산줄기와 지역 산림 간 위계 및 관리체계

개념적 체계

구조적ㆍ생태적 위계

관리체계(관리방향)
면적 및 면적률

면적(ha) 산지대비(%) 충남대비(%)

제1위계 계류역 중심
핵심보전산림(절대보전) 63,033.2 14.1 7.7

제2위계 광역산줄기연결망

제3위계 지역산줄기연결망 완충보전산림(생태적이용) 144,451.4 32.4 17.6

제4위계 산줄기연결망보호구역 전이보전산림(저밀도개발) 92,070.7 20.7 11.2

합산 299,555.3 67.2 36.5

주) 충남전체면적 : 8,226㎢적용(충청남도청홈페이지), 충남전체면적의54.3%가산지(GIS 상의면적임)

충남산림의 67.2%가정맥ㆍ기맥보호를위한산줄기산림

표 2. 위계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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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줄기의 구조적ㆍ생태적 복원 

 1절 산줄기의 선적 훼손지역 복원 전략

  1. 선적 훼손지역 복원 우선순위 선정 

  

  도로에 의한 선적 훼손은 산림간의 구조적·생태적 연결성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유형이

라 할 수 있다. 충남 주요 산줄기의 선적 훼손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교통DB센터가 

제공하는 2015년 기준 도로자료(KTDB, 2018)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총 183개 

지역이 도로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 사공정희ㆍ정옥식(2018) 충남광역산림생태축 재설정 및 관리방안, 충남연구원.

그림 8. 충남 주요 산줄기 도로훼손지역(2018년) 분포도

   

그림 9. 충남 도로훼손지역 사례



11

  충남에서는 주요 산줄기를 훼손시키는 도로훼손지역에 대해 복원우선순위를 선정한 바 있

다(사공정희, 2018). 그 결과에 따르면, 호서정맥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북기맥에 비해서는 금남기맥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호서정맥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적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표 평가기준 1차합산 및 등급 최종합산 및 최종등급

로드킬발생률 
및 

로드킬 
야생동물종

로드킬
발생률

0.00건수/㎢ 1 2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Ⅰ Ⅱ Ⅱ Ⅲ Ⅲ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Ⅱ Ⅲ Ⅲ Ⅲ Ⅳ
Ⅳ Ⅲ Ⅲ Ⅲ Ⅳ Ⅳ
Ⅴ Ⅲ Ⅲ Ⅳ Ⅳ Ⅴ



0.01~0.05건수/㎢ 2
3~4 Ⅳ0.05~0.10건수/㎢ 3

0.10~1.00건수/㎢ 4
5~7 Ⅲ

1.00건수/㎢ 5

8~9 Ⅱ
로드킬 

야생동물종*

그 외 야생동물 1
멸종위기종2등급 3

10 Ⅰ멸종위기종1등급 5

기존연구에서의 
복원우선순위

국가지정
복원순위

복원 5순위 1 2 Ⅴ
복원 4순위 2

3~4 Ⅳ복원 3순위 3
복원 2순위 4

5~7 Ⅲ
복원 1순위 5

8~9 Ⅱ
충남지정
복원순위

기타 1
복원 2순위 3

10 Ⅰ복원 1순위 5
출처 : 사공정희ㆍ정옥식(2018) 충남광역산림생태축 재설정 및 관리방안, 충남연구원.

표 3. 선적 훼손지역 복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출처 : 사공정희ㆍ정옥식(2018) 충남광역산림생태축 재설정 및 관리방안, 충남연구원.

그림 10. 충남 주요 산줄기 선적 훼손지역 복원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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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적 훼손지역 복원 전략

가. 산림 관통도로의 지하화 

  핵심보전산림을 관통하는 도로를 지하화 또는 터널화하여 숲의 구조적·생태적 연결성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도로 훼손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전략

이지만 향후 설치될 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 충남 주요 산줄기를 관통하는 도로의 지하화 또는 터널화 개념도

  이미 발생한 도로 원인 훼손에 대해서는 도로 상단이나 하단에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여 

산림간의 생태성을 이어주는 생태통로가 일반적이다. 생태통로는 서식지 간 연결뿐 아니라 

그 자체가 서식지이기도 하여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종다양성 감소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충남의 주요 산줄기를 관통하는 도로가 산림의 생태계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로드킬 발생지점 및 로드킬 야생동물종을 조사한 바 있다(사공정희와 정옥식, 

2018).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에서 접수된 야생동물구조현황(야생동물구조센

터, 2018)을 근거로 충남광역산림생태축으로부터 1㎞ 이내에서 발생한 로드킬(사고유형 : 교

통사고) 지점만을 추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72건 중 54건이 포유류(6종 : 고라니, 너구리, 다람쥐, 담비, 삵, 청설모), 18건

이 조류(9종 : 꿩, 독수리, 말똥가리, 멧비둘기, 박새, 소쩍새, 수리부엉이, 원앙, 중대백로)로 

나타났다. 이 중 고라니(72건 중 42건)가 가장 많았으며, 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킬 야생동물종의 생태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멸종위기

종2급에 해당하는 삵과 담비가 호서정맥 일대의 두 지점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충남 산줄기의 구조적·생태적 복원을 위해서는 호서정맥

에 가장 우선 생태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그 형태는 삵과 담비 등 중대형 포유류를 고려하

여 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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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공정희(2018) 충남광역산림생태축 재설정 및 관리방안, 충남연구원.

그림 12. 충남 주요 산줄기에서의 로드킬(2015~2017) 현황

 

 

출처 : 충청남도(2012) 광역생태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 조사 연구(3차년도), 충남연구원.

그림 13. 육교형 생태통로의 외부와 내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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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숲 속 막다른 골목(cul-de-sac, no outlet) 도입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충남의 주요 정맥ㆍ기맥을 관통하는 도로는 200개에 다다른다. 이

로 인해 산림이 조각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는 

산림을 통과하는 형태이다. 이는 산림의 연결성 단절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경제논리에 밀

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경제성 보다

는 산림의 연결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산림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는 지하화

를 유도하고, 주요 도로 외 소규모 도로는 막다른 골목 형식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산림의 연결성 유지를 통해 구조적으로는 생물의 물리적 흐름을 지속시킬 수 

있고, 생태적으로는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 Google
그림 14. 막다른 골목 사례

출처 : Google
그림 15. 도로 조성 형식 변화를 통한 연결성 강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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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산줄기의 면적 훼손지역 복원 전략

  1. 면적 훼손지역 유형별 분포현황 

  산림의 생태적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림 자체의 훼손지역을 파악하여 훼손지역 

유형별 복원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남산줄기연결망의 훼손지역 파악

을 위해 산림청(2018)에서 제공하는 훼손지역지도(.shp파일)와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였다. 

  충남의 주요 산줄기 내 훼손지역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8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나대지(벌채지)가 62.9%로 가장 넓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농경지가 전체 훼손지역의 

17.1%, 세 번째로는 주거지(도로+인공물)가 14.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 충남 주요 산줄기 내 훼손지역 분포도



16

산지유형 훼손유형 훼손면적 산지유형대비비율 전체면적대비비율

핵심보전산림

개발지 1.2ha 2.3% 0.2%

경지 5.3ha 10.3% 0.9%

기타 0.1ha 0.2% 0.0%

나대지 36.8ha 71.5% 6.1%

도로 10.2ha 19.8% 1.7%

수역 0.5ha 1.0% 0.1%

인공물 1.7ha 3.3% 0.2%

채광/채석지 4.5ha 8.7% 0.7%

소계 51.5ha 100.0% 10.1%

완충보전산림

개발지 4.9ha 6.1% 0.8%

경지 10.9ha 13.5% 1.8%

기타 0.3ha 0.4% 0.0%

나대지 49.8ha 61.4% 8.3%

도로 7.8ha 9.6% 1.3%

수역 1.7ha 2.1% 0.3%

인공물 3.5ha 4.3% 0.6%

채광/채석지 2.2ha 2.7% 0.4%

소계 81.1ha 100.0% 13.5%

전이보전산림

개발지 2.7ha 4.3% 0.4%

경지 9.0ha 14.6% 1.5%

기타 0.1ha 0.1% 0.0%

나대지 42.5ha 69.1% 7.1%

도로 5.8ha 9.4% 1.0%

수역 0.2ha 0.4% 0.0%

인공물 1.2ha 2.0% 0.2%

채광/채석지 0.0ha 0.1% 0.0%

소계 61.5ha 100.0% 10.3%

준보전산림

개발지 12.5ha 3.2% 2.1%

경지 77.1ha 19.5% 12.9%

기타 0.2ha 0.1% 0.0%

나대지 247.2ha 62.5% 41.3%

도로 33.0ha 8.4% 5.5%

수역 0.5ha 0.1% 0.1%

인공물 20.9ha 5.3% 3.5%

채광/채석지 4.2ha 1.1% 0.7%

소계 395.7ha 100.0% 66.1%

총합산 598.58ha - 100.0%

표 4. 충남 산줄기(보전산지)ㆍ인접형 산지(준보전산지) 내 훼손유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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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적 훼손지역 복원ㆍ관리지침(안)

  현재 시가지, 농경지, 나대지 등 생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개발된 곳이지만 정맥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복원이 필요한 면적 훼손지역에 해당하며, 이곳에 대해서는 장기

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광범위하게 훼손된 지역일지라도 정책반영에 제외하기 보

다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을 고려한 복원ㆍ관리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범위 내에는 곳곳에 면적 훼손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 위치와 주변 생태

성에 따라 그 복원 및 관리지침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7가지 측면에서

의 복원ㆍ관리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농경지

  농경지는 단지 농작물 생산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공간이며, 특히 

논은 습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6)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 총회에

서는 논이 ‘놀랄만한 아시아의 습지’로 주목 받았다. 이러한 논습지를 대상으로 충남에서

는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지역의 중요 논습지를 선정한 바 있다(사공정희, 2014). 논습지의 

기능 중 8가지를 지표로 선정하여 개별평가 및 합산평가를 통해 충남에서 최소한 보전해야

할 논습지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논습지의 위치 및 면적을 도출하였다. 

  특히, 산지에 분포하는 논습지의 경우 산사태 민감 지역에서 토사유출을 감소시키는 기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이 있으므로 이들을 복원할 경우 식재를 통한 복원방법과 현상태 

유지 또는 평지의 초지 상태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평가지표 생태계서비스 제공(평가대상) 논습지

공  급
서비스

식량공급 친환경농법재배(유기농법, 무농약농법) 논습지

식수공급 보령댐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논습지

조  절
서비스

토양유실저감
산사태위험1등급 산림 경사지의 논습지

산사태위험1등급 이외 산림 경사지의 논습지

홍수조절 상시 범람지역에 분포하는 논습지

서식지
서비스

생물다양성보전
유기농법재배 논습지

무농약농법재배 논습지 / 산개구리산란지(산림 경계의 논습지)

중요산림서식지보호 상세생태ㆍ자연도I등급 산림경계로부터 1㎞ 이내 논습지

논습지보호종서식지 논습지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출현하는 논습지

월동조류서식지 월동조류 서식지가 되는 논습지

출처 : 사공정희ㆍ정옥식ㆍ여형범(2014)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연구, 충남연구원.

표 5. 논습지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6) 람사협약에서의 습지분류체계는 크게 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논습지
는 인공습지(Human-made Wetlands)로서 논(Rice Fields)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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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공정희ㆍ정옥식ㆍ여형범(2014)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연구, 충남연구원.

그림 17. 논습지 토양유실저감기능 순위(위) 및 정맥관리범위 내 1순위(아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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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불피해지역 

  최근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산불 후 관리방안

에 대한 관심과 특히, 수목잔존물 존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산불피해

지역의 대부분은 아직도 개벌과 유사한 형태로 수목잔존물을 처리 후 조림을 하고 있다. 최

근 일부 연구에서는 산불로 인한 초기 간섭보다는 산불피해 이후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채에 의해 종 다양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고사목 등과 같은 수목잔존물을 존치시키는 것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야생동물의 관리에서 중요한 주체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불피해지역의 관리

방안으로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지에 대해 연구된 바 있다.

  국내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된 2000년도 동해안산불의 주요 피해지역인 강원도 삼척 산불피

해지역 내 ‘미피해지’, ‘자연복원지’, ‘조림지’에서 중대형 포유류와 소형설치류, 조

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류(Lee et al. 2010, Choi et al. 2013)의 경우 

조림지에 비해 자연복원지에서 평균 종수 및 개체수, 생물다양성지수(H’)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대형 포유류(Lee and Rhim 2012)와 소형설치류(Lee et al. 2008, 2012), 조류 등 모든 

분류군에서 종 구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오소리나 대륙밭쥐, 딱따구리류 등 산림성 동물의 

경우 조림지에 비해 자연복원지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라니와 등줄쥐, 

황조롱이 등 일부 개활지 선호종의 경우 조림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산림생태계의 퇴행천이를 유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산불은 시공간적

으로 다양한 규모와 강도, 빈도로 발생하여 다양한 서식지 조각의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경

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증진시켜 해당 지역의 종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산불피해 초기 복원 방법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풍부도를 비교한 결과, 개벌

과 유사한 형태의 피해목 벌채(salvage lpogging) 방법이 피해목을 방치하여 자연복원을 유도

하는 방법에 비해 종 다양성 및 풍부도가 크게 떨어지며, 특히 산림성 야생동물의 서식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식지 관리는 한 종을 고려할 수도 있고, 전체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정

맥의 산불피해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서식지 이질성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은 대단위 면적의 조림에 의한 복원 외에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복원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Lee, E. J., W. S. Lee S. H. Son and S. J. Rhim. 2010. Differences in bird communities in post-fire silvicultural 
practices stands within pine forest of South Korea.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7: 137-143.

표 6. 산불 후 복원에 따른 조류 종수 및 개체수, 종다양도 지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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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벌채지

  벌채지는 수시로 발생하는 토지이용현황이며, 특히 충남에는 밤나무 재배지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수종갱신을 위한 대량 벌채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지 

복원은 단순조림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단순 조림이 산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충남도를 사례지로 산림면적과 조류 풍부도와의 관계성

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충남 1,646개 지점에서 수행된 현장조사를 근거로 분석

한 것으로써 그 결과에 따르면, 산림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조류의 풍부도와 다양성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산림의 면적이 넓을수록 생물종다양성과 풍부도가 높아진

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대치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충남의 산지의 생태적 해결방안을 

모두 도출해낼 수는 없지만 생물종다양성 등 생태적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벌채지 조림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종과 층위구조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서식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 Woongsoon JangㆍAra SeolㆍOk-Sik ChungㆍJunghee SagongㆍJong Koo Lee(2019) Avian Reporting Rates in 
Chungcheongnam Province, South Korea Depend on Distance from Forest Edge, Size of Trees, and Size of 
Forest Fragments, Forests. 2019, 10, 364.

그림 18. 조사대상지(위) 및 충청남도 산림 면적과 조류 풍부도의 관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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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충남은 국내 최대 밤 생산지로서 밀원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밤생

산이 줄면서 밀원 및 밀원과 관계된 양봉사업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벌

채지 등에 밀원수를 조성할 수도 있으며, 수목으로만 조성하지 않고 초본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채밀 가능한 밀원식물로는 73종(수목 62종, 초본류 11종)이 있다. 

아까시나무는 가공하기 쉽고 순도가 높은 장점으로 국내 전체 밀원의 6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5월초순 꽃이 먼저 피는 대구부터 시작하여 진주, 광주,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로 1개월 정도씩 간격을 두고 이동채밀이 가능(기후변화영향 전국 개화기간 단축되는 

실정)하다는 점이다. 충남은 현재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 일대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5ha 면적에 아까시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등 총 9만 본을 조림하여 밀원수시범단지를 조

성한 바 있으며, 2020부터 2022년까지 600ha를 목표로 밀원수 확대계획이 있다. 

개화기 교 목 류 소교목류 관 목

3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회양목, 매실나무 진달래

4월 왕벚나무, 산벚나무, 마가목 - 산딸기, 복분자딸기

5월
아까시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오동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때죽나무
족제비싸리, 찔레나무, 
말발도리, 쥐똥나무

6월
밤나무, 헛개나무, 감나무, 피나무, 

참죽나무, 황벽나무, 산딸나무
- 싸리나무류

7월 황칠나무 모감주나무, 좀목형 싸리나무류

8월 음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릅나무 -

9월 - 붉나무, 산초나무 -

10월 - 차나무 -

표 7. 주요 밀원 주종

수종별 채밀시기
화밀분비량
(꽃1개, ㎕)

밀원적 특성 비고

헛개나무 6월 4.15 황산화 활성 등 약리작용
6년생 1ha(212본)에서 153kg 벌꿀생산

※ 아까시나무 보다 약8일 개화기간 길음 

아까시나무 5월 2.20 비타민 효소 등 함유 20년생 2.0kg 벌꿀생산

밤나무 6월 위장병 특효

백합나무 5월 미네랄함양 풍부 20년생 1.8kg 벌꿀생산

옻나무 5월 기능성 꿀생산

표 8. 대표적인 밀원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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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채석장

  폐채석장 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

는 추세이나 다양한 활용을 미리 전제할 경우 사면 없이 절벽형태로 채석하게 될 우려가 있

으며 향후 복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면에 식혈을 만들어 

복구하는 것은 수목 생육에 생태적으로 매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무조건 식

생복구를 기본조건으로 제시하고 향후 지자체에서는 다양하게 복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차원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폐광산에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한 영국 에덴프로젝트(2001)나 

폐채석장에 일본정원, 이탈리아정원, 장미정원을 조성한 캐나다 부차트가든(1907~1929)이 좋

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복구예치금에 있어서도 현실적 비용 추산이 필요하겠다. 실제 충남의 경우 사업이 

끝난 후에도 복원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연접하여 채석장을 확장하거나 부지 전

체를 평지화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 역시 복원예치

금이 식생복원비용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 새로운 사업

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는 태도도 한몫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토석채취장이 또 다른 개발사업의 적정부지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원과정이 자연스럽

게 연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수준의 예치금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출처 : Google

그림 19. 폐채석장 현황 사례

 

출처 : 추용욱ㆍ이원학(2016), 김경남ㆍ김인중(2016)

그림 20. 폐채석장 복원 국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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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밤나무림 

  정맥이라는 주요 산줄기 개념에서 밤나무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종 

갱신을 위해 대규모 벌채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요 산줄기의 핵심지역이든 완충지

역이든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이행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전국 최대 밤생산지역으로서 

이에 따른 벌채지(나대지) 또한 가장 큰 훼손유형으로 나타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묵은 밤나림이 주요 산줄기내에 있을 경우 갱신을 위한 벌채를 하지 않도록 휴경을 

지원(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해주거나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다. 또는 주요 산줄기 이외 

산림과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다. 

 

출처 : Google

그림 21. 산줄기에 위치한 밤나무림과 갱신을 위한 벌채 현황

바. 축사 

  밤나무림은 그나마 산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벌채가 이행되지 않으면 양호한 

식생군락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공구조물로 조성되고 지속적인 오염물을 배

출하는 축사의 경우는 주요 산줄기에서 추출해낼 필요가 있다. 즉, 주거지와의 이격도 유지

할 수 있으면서 주요 산줄기가 아닌 산림으로의 이동을 권고하고 축사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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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요 산줄기에 위치한 축사 분포 및 인공구조물 현황

사. 불량경관주택

  산줄기 곳곳에 건축되어 있는 개인주택은 훌륭한 산림경관을 헤지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산줄기 중 특히 방문객이 많은 경로 주변의 개인 건물에 대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dhckdgns0613/221148487861
https://blog.naver.com/waldheim/221278926111

그림 23. 산림에 건축한 아름다운 개인 건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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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줄기의 기능적ㆍ생태적 활용   

 1절 산림의 기능성을 고려한 활용방안 

  국립산림과학원(2014)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목재생산, 수원함양, 산림휴양, 생활환경보

전, 산림재해방지 기능에 대해 평가하여 구역을 구분한 바 있다. 이 중 산림휴양기능의 경우 

방문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휴양기능에 대한 전국 산림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백두대간에 비해 지역의 낮은 산줄기

에서 휴양기능은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산림휴양의 평가지표였던 

식생, 입지,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충남의 경우 경기도와 유사하게 휴양기능이 높은 산림이 충남 전역에 고르게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의 정맥ㆍ기맥은 어디든 휴양산림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개별 산림마다 휴양기능이 높다고 평가된 세부지역을 중심으

로 좀 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츨처 : 국립산림과학원(2014)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그림 24. 전국 산림의 휴양기능 평가결과도



26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2014)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GIS 자료 활용

그림 25. 충남 산림의 주기능(위) 및 휴양기능 평가결과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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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산림의 생태성을 고려한 활용방안

  1. 중요산림의 생태적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정맥 관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산림의 생태적 활용을 위해서는 충남 산줄기 개념을 

반영하여 절대보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면서 개별 산림의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즉, 활용가능성 증진에 대해서는 I차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산림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완충보전산림 구간에 대해서는 특히 시・군 차

원에서의 활용 및 복원방향을 비중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Ⅰ차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산림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 기본으로 좀 더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중요산림 구분 관리 방향

생태Ⅰ등급/역사ㆍ문화Ⅰ등급 산림 생태적 특성 적극 보전 및 다양한 자원 홍보

생태Ⅰ등급/역사ㆍ문화Ⅱ등급 산림 생태적 특성 보전 우선 및 일부 역사ㆍ문화자원 활용

생태Ⅰ등급/역사ㆍ문화 등급외 산림 생태적 특성 보전 우선

생태Ⅱ등급/역사ㆍ문화Ⅰ등급 산림 역사ㆍ문화적 특성 적극 활용

생태Ⅱ등급/역사ㆍ문화Ⅱ등급 산림 주민의 적극적인 산림활용 공간 제공

출처 : 충남연구원(2018) 서부구릉지형 정맥 특성화 관리방안(Ⅰ), 국립산림과학원.

표 9. 금남ㆍ금북정맥 관리범위 중요산림 가치에 따른 대한 관리방향

출처 : 충남연구원(2018) 서부구릉지형 정맥 특성화 관리방안(Ⅰ),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26. 정맥 관리범위의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가치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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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중요산림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 

자연환경
관련법정
보호지역

상세생태
ㆍ자연도

(원)
등  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출 현 종

주  요
발  원
수  계

인문환경
관련법정
보호지역

시ㆍ군
주  요
명승지

시ㆍ군
주  요
관광지

생태Ⅰ등급 /
역사ㆍ문화Ⅰ등급

가야산(서산) ◯도◯유◯수 Ⅱ ◯삵 - - ◯명 ◯종◯휴◯강
칠갑산(청양) ◯수 Ⅰ ◯삵◯달 ◯금 - ◯명 ◯종
계룡산(계룡) ◯경◯국◯수 Ⅰ ◯삵 - - ◯명 ◯캠◯전◯종

생태Ⅰ등급 /
역사ㆍ문화Ⅱ등급

덕  산(예산) - Ⅱ ◯삵 - - ◯소 ◯종
봉수산(예산) ◯수 Ⅱ ◯삵 ◯금 - ◯소 -

광덕산(아산) ◯경◯수◯야 Ⅰ - - - ◯명 -

태조산(천안) ◯수◯야 Ⅰ ◯삵 ◯충 - ◯명 -

대둔산(논산) ◯도◯야 Ⅱ ◯삵 ◯금 - ◯명 ◯캠
백암산(금산) ◯수◯야 Ⅱ ◯삵◯달◯담 ◯금 - - ◯휴
인대산(금산) ◯수 Ⅰ ◯삵◯맹◯담 - - - ◯전

생태Ⅰ등급 /
역사ㆍ문화등급외

성거산(천안) ◯수◯야 Ⅰ ◯삵 - - - -

흑성산(천안) ◯수◯야 Ⅰ ◯삵 - - - -

생태Ⅱ등급 /
역사ㆍ문화Ⅰ등급

향적산(계룡) ◯자 Ⅰ ◯삵 - - ◯명 ◯종

생태Ⅱ등급 /
역사ㆍ문화Ⅱ등급

장군산(공주) - Ⅱ ◯삵 - - - ◯종◯전
거묵바위산(공주) - Ⅱ ◯삵 - - - ◯전
부소산(부여) - Ⅱ ◯삵 - - - -

부춘산(서산) ◯야 Ⅱ ◯삵 - - - ◯종
팔봉산(서산) - Ⅱ ◯삵 - - ◯명 -

서원산(예산) ◯수 Ⅱ ◯삵◯달 ◯충 - - ◯역◯휴◯강◯종
오서산(청양) ◯수 Ⅱ ◯삵◯달 ◯충 - ◯명 -

대정산(청양) - Ⅱ ◯달 ◯충 - - -

구봉산(청양) ◯수 Ⅱ ◯개 ◯충 - - -

성주산(청양) - Ⅱ ◯삵◯달◯담 ◯충 - ◯명 -

덤내산(금산) - Ⅱ ◯삵◯담 - - - ◯종
오대산(금산) - Ⅱ ◯달 - - - ◯골◯종
백월산(홍성) - Ⅱ ◯삵 - - - ◯전
백화산(태안) ◯자 Ⅱ ◯삵◯달 - - ◯명 -

은봉산(당진) - Ⅱ ◯삵 ◯충 - - ◯역
천마산(논산) ◯자 Ⅱ ◯삵◯담 - - ◯명 -

천호산(논산) ◯경 Ⅱ ◯삵 - - ◯소 -

태봉산(천안) - Ⅰ ◯삵 - - ◯명 -

◯경 : 경관보호구역,  ◯야 : 야생생물보호구역,  ◯재 : 재해방지보호구역,  ◯자 : 도시자연공원구역,  ◯국 : 국립공원, 
◯유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도 : 도립공원,  ◯수 : 수원함양보호구역,  ◯삵 : 삵,  ◯달 : 수달,  ◯맹 : 맹꽁이,  ◯담 : 담비,
◯개 : 금개구리,  ◯금 : 금강합류수계,  ◯충 : 충남주요수계, ◯명 : 명산,  ◯소 : 명소포함,  ◯골 : 골프장,  ◯역 : 역사유적지,
◯전 : 전시/관람, ◯종 : 종교/사찰/성지,  ◯캠 : 캠핑/트래킹/체험,  ◯휴 : 휴양/온천,  ◯강 : 강/계곡/호수

표 10. 중요산림의 개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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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요산림의 생태적 활용(안)

가. 가야산(서산) : 야간(삵, 박쥐) 생태여행 및 덕산과의 산행 연계

  

  가야산은 도립공원과 접하면서 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림이다. 산림 전반에 걸친 삵의 출현이 바로 이러한 생태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림 대부분이 충남 지역산지관리 차원에서 절대보

전을 지향하고 있는 핵심보전산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가야산은 산림 자체가 서산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개심사, 용현계곡 등 역사・문화적 

요소도 많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자연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상세생태ㆍ자
연도(원)등급

멸종위기야생
동물출현종

주    요
발원수계

인문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시ㆍ군
주요명승지

시ㆍ군
주요관광지

◯유◯도◯수 Ⅱ ◯삵 - - ◯명 ◯종◯휴◯강
◯유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도 : 도립공원,  ◯수 : 수원함양보호구역,  ◯삵 : 삵,  ◯명 : 명산,  ◯종 : 종교/사찰/성지,  
◯휴 : 휴양/온천,  ◯강 : 강/계곡/호수 

표 11. 가야산(서산)의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  

범례 

경관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큰기러기
수달
삵
맹꽁이
담비
금개구리

강/계곡/호수
골프장
역사유적지
전시/관람
종교/사찰/성지
캠핑/트래킹/체험
휴양/온천

폐광산

핵심보전산림
완충보전산림
전이보전산림

그림 27. 가야산 산림구분도

  가야산은 북쪽으로 국립용현자연휴양림, 남쪽으로 덕산도립공원이 인접해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한 산림관리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현재 이용객이 많은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의 정적 

요소(계곡, 사찰, 경관 등)와 가야산의 동적 요소(삵 등)를 연계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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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물야간투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겠다. 또한, 가야한 서쪽으로 폐광

산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쥐 등 독특한 생태관광지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오히려 가야산 남쪽과 덕산쪽으로는 야생동식물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속적인 

산행이 이루어는 수준의 동선 체계를 유도하여 가야산, 덕산 일대의 생태적 특성을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가야산과 덕산을 연계하는 동선 유도를 위해서는 덕산 소재지인 예

산과의 협조가 필요하겠다. 

나. 칠갑산(청양) : 도립공원과 일관된 관리 및 정주길 조성

  칠갑산 도립공원은 대부분의 산림이 절대보전을 지향하는 핵심보전산림에 해당하며, 삵과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강합류수계(지천)의 발원지로서 그 상류인 수원함양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상세생태ㆍ자
연도(원)등급

멸종위기야생
동물출현종

주    요
발원수계

인문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시ㆍ군
주요명승지

시ㆍ군
주요관광지

◯수 Ⅰ ◯삵◯달 ◯금 - ◯명 ◯종
◯수 : 수원함양보호구역,  ◯삵 : 삵,  ◯달 : 수달,  ◯금 : 금강합류수계,  ◯명 : 명산,  ◯종 : 종교/사찰/성지

표 12. 칠갑산(청양)의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  

범례 

경관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큰기러기
수달
삵
맹꽁이
담비
금개구리

강/계곡/호수
골프장
역사유적지
전시/관람
종교/사찰/성지
캠핑/트래킹/체험
휴양/온천

폐광산

핵심보전산림
완충보전산림
전이보전산림

그림 28. 칠갑산 산지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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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적 요소로는 산림 자체가 청양의 명산이고, 종교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었으나 등산 이외 관광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칠갑산은 칠갑산도립공원과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전・관리 역시 일관된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2018)는 도립공원 관리가 도 차원으로 이양

되면서 칠갑산 관리현황을 조사한 바 있는데 많은 부분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칠갑산도립공원 재정비 방향을 반영하여 칠갑산도 보전・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

만, 핵심 산줄기에 해당하므로 등산객 증가를 위해 정맥 정주길을 조성할 수 있겠다.  

다. 계룡산(계룡) : 타 국립공원보다 높은 인지도를 위한 홍보 강화

  계룡산은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핵심보전산림으로 지정되

어 있어 절대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삵이 조사되었고, 종교/사찰/성지 

관련 시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계룡산은 타 국립공원에 비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자연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상세생태ㆍ자
연도(원)등급

멸종위기야생
동물출현종

주    요
발원수계

인문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시ㆍ군
주요명승지

시ㆍ군
주요관광지

◯경◯국◯수 Ⅰ ◯삵 - - ◯명 ◯전◯종◯캠
◯경 : 경관보호구역,  ◯국 : 국립공원,  ◯수 : 수원함양보호구역,  ◯삵 : 삵,  ◯명 : 명산,  ◯전 : 전시/관람,  ◯종 : 종교/사찰/성지,  ◯캠 : 캠핑/트래킹/체험

표 13. 계룡산의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  

범례 

경관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큰기러기
수달
삵
맹꽁이
담비
금개구리

강/계곡/호수
골프장
역사유적지
전시/관람
종교/사찰/성지
캠핑/트래킹/체험
휴양/온천

폐광산

핵심보전산림
완충보전산림
전이보전산림

그림 29. 계룡산 산지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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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덕산(예산) : 내포신도시 및 수암산/용봉산과의 연계성 강화

  덕산도립공원은 내포신도시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충남도청과 덕산 사이에 수암산과 용봉

산이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상태이다. 특히 덕산과 용봉산 등산로는 다

양한 코스로 정비되어 있으나 상호 개별적이며 수암산과의 연결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덕산-수암산-용봉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등을 개발하여 내포신도시 방문객으로 하

여금 접근성이 좋은 수암산이나 용봉산을 거쳐 덕산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자연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상세생태ㆍ자
연도(원)등급

멸종위기야생
동물출현종

주    요
발원수계

인문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시ㆍ군
주요명승지

시ㆍ군
주요관광지

- Ⅱ ◯삵 - - ◯소 ◯종
◯삵 : 삵,  ◯소 : 명소포함,  ◯종 : 종교/사찰/성지

표 14. 덕산의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  

범례 경관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큰기러기
수달
삵
맹꽁이
담비
금개구리
폐광산

강/계곡/호수
골프장
역사유적지
전시/관람
종교/사찰/성지
캠핑/트래킹/체험
휴양/온천

핵심보전산림
완충보전산림
전이보전산림

그림 30. 덕산 산지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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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봉수산(예산) : 주간(수달, 금개구리)ㆍ야간(삵, 박쥐) 생태여행

  봉수산은 칠갑산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예산과 공주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산림의 

마루금을 따라 핵심보전산림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림 가장자리는 완충보전산림으로 지정되

어있다. 산림 전체에 멸종위기종인 삵이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강합류수계의 발

원지에도 해당한다. 이로 인해 생태적으로는 매우 가치가 높으나 주요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역사ㆍ문화적 가치는 Ⅱ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다른 산림에 비해 많은 수의 

폐광산이 분포하는 점은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봉수산 보전ㆍ관리방안은 우선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림의 마루금 일대와 수원함양보

호구역 일대는 절대보전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외 삵과 폐광산이 집중 분포하는 남서쪽 

산자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즉, 산자락의 삵과 폐광산의 박쥐 등을 볼 수 있는 야

간투어 등을 개발하여 인근 농가와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낮에는 농수로 근처의 

수달과 금개구리 서식지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겠다. 

자연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상세생태ㆍ자
연도(원)등급

멸종위기야생
동물출현종

주    요
발원수계

인문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시ㆍ군
주요명승지

시ㆍ군
주요관광지

◯수 Ⅱ ◯삵 ◯금 - ◯소 -

◯수 : 수원함양보호구역,  ◯삵 : 삵,  ◯금 : 금강합류수계,  ◯소 : 명소포함

표 15. 봉수산의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  

범례 

경관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큰기러기
수달
삵
맹꽁이
담비
금개구리

강/계곡/호수
골프장
역사유적지
전시/관람
종교/사찰/성지
캠핑/트래킹/체험
휴양/온천

폐광산

핵심보전산림
완충보전산림
전이보전산림

그림 31. 봉수산 산지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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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덕산(아산) : 생태적 특성에 대한 집중적 보전ㆍ복원

  광덕산은 천안과 아산을 아우르고 있으며, 완충보전구간과 야생동물보호구역이 다른 산림

에 비해 넓게 지정되어 있다. 실제 멸종위기종의 출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상세생태ㆍ자연도(원)등급이 Ⅰ등급이었던 만큼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산림이라 

할 수 있다7). 즉, 광덕산은 아산에서 가장 중요한 산림에 해당하므로 아산 지역 차원에서도 

생태적 특성(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절대보전산림)을 최대한 고

려하여 절대보전 및 복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자연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상세생태ㆍ자
연도(원)등급

멸종위기야생
동물출현종

주    요
발원수계

인문환경관련
법정보호지역

시ㆍ군
주요명승지

시ㆍ군
주요관광지

◯경◯야◯수 Ⅰ - - - ◯명 -

◯경 : 경관보호구역,  ◯야 : 야생생물보호구역,  ◯수 : 수원함양보호구역,  ◯삵 : 삵,  ◯명 : 명산

표 16. 광덕산의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  

범례 

경관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큰기러기
수달
삵
맹꽁이
담비
금개구리

강/계곡/호수
골프장
역사유적지
전시/관람
종교/사찰/성지
캠핑/트래킹/체험
휴양/온천

폐광산

핵심보전산림
완충보전산림
전이보전산림

그림 32. 광덕산 산지구분도

7) 멸종위기야생종이 출현하는 경우 상세생태ㆍ자연도(원)등급이 Ⅱ등급인 산림은 Ⅰ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음. 즉, 
상세생태ㆍ자연도(원)등급이 Ⅰ등급인 산림은 상향조정 이전 이미 경관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높았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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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지역의 기존 기반시설을 고려한 활용방안

  1. 충남의 정맥ㆍ기맥 종주길 조성

가. 백두대간 종주길을 넘어 충남 산맥 종주길로 확대ㆍ연장 

  국내에서는 현재 백두대간 종주길에 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이로 인한 산림 훼손

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 시·군으로 뻗어있는 정맥 및 기맥에 종주길을 확장 조

성하여 백두대간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역민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지역의 중요 산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산을 사랑하는 전 국민에게도 다양한 산지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산림복지라 할 수 있겠다. 

나. 충남의 기존 산행길 중 주요 산줄기의 산행길 선별ㆍ특성화

  충남에는 이미 다양한 숲길이 조성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으므로 이들 중 충남 산맥 종주

길에 해당하는 구간을 선별하여 새롭게 명명할 필요가 있다. 즉, 충남의 주요 산줄기에 해당

하는 주요 명산의 산행길 중 일부 구간들을 새롭게 엮어 ‘충남 산맥 종주길’로 명명하고, 

주요 산줄기에 등산 안내시설 설치, 주요산줄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청소년 교육캠프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충남에서 제시하는 100대 명산 역시 정맥 및 기맥이 경유하는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부여, 금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개소 산 이름
천안 9 흑성산, 태학산, 태조산, 작성산, 위례산, 은석산, 성거산, 망경산, 광덕산
공주 9 태화산, 청벽산, 천방산, 우산봉, 무성산, 도덕봉 갑하산, 금계산, 연미산

보령 13 해망산, 잔미산, 조소산, 주렴산, 진당산, 옥마산, 운봉산, 아미산, 양각산, 성주산, 봉대산, 봉화산, 봉황산
서산 8 팔봉산, 일락산, 연암산, 삼준산, 부춘산, 도비산, 가야산, 황금산

금산 18
천태산, 천앙산, 진악산, 인대산, 자지산, 녹두봉, 월영산, 안평산, 양각산, 오대산, 서대산, 
국사봉, 선야봉 성치산, 만인산, 발군산, 백마산, 백암산

부여 7 축융봉, 천보산, 월명산, 성흥산, 부소산, 비홍산, 만수산

아산 8 황산, 영인산, 설화산, 봉수산, 배방산, 꾀꼴산, 도고산, 고용산
논산 5 천호산, 바랑산, 노성산, 대둔산, 국사봉
계룡 3 향적산, 천마산, 계룡산

당진 4 은봉산, 아미산, 몽산, 다불산
서천 3 희리산, 천방산, 월명산
청양 2 칠갑산, 백월산

홍성 4 용봉산, 오서산, 백월산, 청룡산
예산 5 서원산, 수암산, 봉수산, 덕숭산, 금오산
태안 2 백화산, 가재산

출처 :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17. 충남 100대 명산 중 주요 산줄기 경유 지역의 명산들(전체 다 있는 표로 교체)

 



36

  2. 충남의 산행길 정비 및 다채로움 부여

가. 충남의 등산로 및 숲길 현황

  2018년 12월 말 현재 충남에는 총 354개소 786노선 2,631㎞의 숲길(등산로)을 운영・관리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된 숲길로는 315.3㎞(서산 38.0km, 당진 92.3km, 홍

성 84.0km, 예산 101.0km)가 있다.

  내포문화권 지역 향토문화와 연계한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숲길주변의 산림생태ㆍ문화ㆍ

역사 등을 환경보전과 숲길내방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 테마별 숲길조성 >

 ① 백제 부흥군길(109.9㎞) : 당진 42.6㎞, 홍성 21.3㎞, 예산 46.0㎞
    - 나 ㆍ 당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룬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지점들을 연결한 곳으로 백제부흥운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길

 ② 원효 깨달음길(91.1㎞) : 서산 38.0㎞, 당진 24.1㎞, 홍성 4.0㎞, 예산 25.0㎞
    - 불교의 중흥을 가져왔던 백제시대 원효대사의 흔적을 따라 불교역사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길

 ③ 내포천주교 순례길(44.1㎞) : 당진 12.0㎞, 홍성 2.1㎞, 예산 30.0㎞
    - 내포지역의 천주교 성지를 따라 걸으면서 천주교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길 

 ④ 내포역사 인물길(70.2㎞) : 당진 13.6㎞, 홍성 56.6㎞
    - 홍성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인 이응노 화백, 만해 한용운 등 생가지를 연결하는 길과 당진지역에 

천도교 4대 교주인 춘암 박인호가 외세에 항거하며 저항했던 내포동학의 역사가 깃든 길 

관리청
등산로 트레킹길 탐방로 휴양・치유 숲길

산 노선 거리 개소 노선 거리 개소 노선 거리 개소 노선 거리

계 319 749 2069.2 29 29 481.3 5 5 77.5 1 3 3.0

천안 23 84 228.9

공주 51 113 332.3 12 12 79.0

보령 27 84 177.8

아산 34 181 268.8 3 3 77.0 2 2 10.0

서산 18 30 57.2 2 2 38.0

논산 19 19 98.5

계룡 6 6 43.0

당진 23 23 76.6 4 4 92.3

금산 22 47 228.9

부여 16 16 107.4

서천 8 9 22.8

청양 14 14 95.5

홍성 18 44 141.5 3 3 84.0 1 3 3.0

예산 8 42 76.0 4 4 101.0

태안 32 37 114.0 1 1 10.0 3 3 67.5

출처 :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18. 충남 숲길(등산로) 현황  (단위: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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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행길에 다채로움 부여

  산맥 이 외의 대규모 산림이 인접해 있을 경우(강을 끼고 있으면 더 드라마틱) 주요 산줄

기와는 별개로 두 산림을 연결하는 보행길(출렁다리 등)을 소규모로 만들어 다양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정맥·기맥에서 주요 조망점을 찾아둘 필요가 있고, 그곳에서 산불감시초소, 

산불감시탑 기능의 복합수행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밖에도 산자락에 위치하는 학생이용시설(학교, 합숙소, 훈련소 등) 이용자들이 휴양 및 

체력 향상 장소로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행로 등 두 공간을 연계할 필요 있다.

  3. 걷는 길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조성과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는 걷는 길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ㆍ관리를 추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걷는 길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즉, 자연친화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숲길 적지 확대, 숲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ㆍ관리, 건전하고 안전한 숲길ㆍ등산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모든 정보를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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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보 여행길
시ㆍ
군

완료
년도

조성비
(백만원)

조성기관 노선
총거리
(km)

합계 32개소 11,173 64 384.3

1 고마나루 명승길 공주 2011 200 행정자치부 1 22.6

2 성지순례길

보령

2014 468 문화체육관광부 1 9.0

3 외연도둘레길 2014 300 문화체육관광부 1 6.0

4 삽시도 둘레길 2014 300 행정자치부 1 5.0

5 장고도 둘레길 2014 100 행정자치부 1 1.0

6 고대도 둘레길 2013 85 행정자치부 2 0.8

7 천년의 숲길

아산

2013 100 행정자치부 4 25.6

8 탕정 둘레길 2012 132 아산시 산림과 4 18.0

9 에코힐링 황톳길 2011 44 ㈜맥키스 컴퍼니 2 3.8

10 명재고택 사색의길
논산

2016 197 충청남도 1 2.0

11 백일헌 사색의길 2016 190 충청남도 1 1.8

12 버그내 순례길

당진

2013 253 문화체육관광부 1 13.3

13 바다사랑길 2015 400 문화체육관광부 1 7.0

14 난지섬 둘레길 2013 300 산림청 1 9.8

15 금성산 술래길 금산 2012 800 행정자치부 1 13.2

16 사비길

부여

2011 320 문화체육관광부 1 14.0

17 장암 송죽 억새길 2012 94 문화체육관광부 4 2.6

18 백마강길 2012 140 행정자치부 1 24.5

19 이동백 소리길

서천

2014 100 충청남도 1 0.8

20 어성산 마루길 2014 200 서천군 1 2.8

21 춘장대 도보여행길 2010 80 서천군 1 4.5

22 철새 나그네길 2013 700 해양수산부 5 37.8

23 부사호 도보여행길 2010 100 서천군 2 6.2

24 금강2경 도보여행길 2010 200 국토교통부 2 16.5

25 남산길 2011 210 충청남도 5 13

26 남산 녹색둘레길 청양 2012 650 행정자치부 5 13.8

27 홍주성 천년여행길
홍성

2013 460 문화체육관광부 1 8.3

28 재너머 사래긴밭 숲길 2013 1,000 행정자치부 1 5.8

29 느린꼬부랑길
예산

2011 250 문화체육관광부 3 13.0

30 가야9곡 녹색길 2011 1,000 행정자치부 1 10.9

31 안면도 안면송길
태안

2012 200 환경부 1 4.0

32 솔향기길 2013 1,600 환경부 6 66.9

※ 천안시는 걷는 길 노선 없음

표 19. 충남 걷는 길 현황(’19. 1월 기준) 32개소, 64노선 384.3km (단위: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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